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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한·일관광교류박람회
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과
관광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
지난 12일동해안최북단고성군
을방문해‘관동별곡 8백리길’을
비롯한 고성지역 주요관광지를
탐방했다.
일본 관광객 유치 및 민간교류

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
으로개최된이번행사는일본홍
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(주)
브라이트스푼과 김효선 작가의
인솔로진행됐다.
가가와현 관광협회, 미나미보

소 관광연맹, 마쓰에시 관광협회
등일본관광업체관계자및지자
체 관광업무 공무원과 뜨레비엥,
엘림여행사, 한교투어등한국관
광업체관계자등이참가했다.
방문객들은 금강산 건봉사를

찾아‘만일 법회를 마치고 살아
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오르

면서몸을벗어버리고마음만부
처의 연화세계로 들어갔다’는
‘등공대 해탈의 길’을 산행하고,
통일전망대와 6·5체험전시관,
화진포의성등을관람했다.
또한‘옛 것 그대로 시간이 멈

춘’왕곡마을을둘러보고, 송지호
호수, 철새관망타워에 이르는 송
지호 산소길을 걸으면서 송지호
호수와 산림이 어우러진 아름다
운자연경관을둘러봤다.
고성군은 이번 답사를 위해 주

요 관광지 해설사를 함께 동행시
켜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
에대한자세한설명과안내등의
편의를제공했다.
한편고성군은 14일부터 15일

까지 이틀간 호텔신라 등 수도권
관광·홍보업체 관계자 27명을
초청해‘2011년 관광홍보 팸투
어’를실시했다.

최광호기자

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반둥군
소재 파순단대학과 고성 소재 경
동대간 교류협정이 체결된 가운
데, 반둥군 관계자들이 고성군과
의교류문제를검토하기위해지
난 12일부터 16일까지고성군을
방문했다.
이번 방문에는 반둥군 대댄 알

루마지 부군수 등 일행 12명과
IKOF(인도네시아-대한민국 교
류 협력 기구) 김한태 사무총장
등13명이참여했다.
방문단은 12일 고성군에 도착

해 강원심층수 및 상하수도사업
소를 견학하고, 13일에는 건봉
사, 해양박물관, 화진포, 역사안
보전시관 등을 탐방하고 환경자
원사업소 등 환경시설을 방문했
다.
또한 14일은 통일전망대와

DMZ박물관을 시찰하고 (주)강원

심층수시설을견학했으며, 15일
에는화암사산행및투어를통해
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
만끽했다.
고성군 관계자는“인도네시아

반둥과의 교류문제는 앞으로 우

리군의 답방이 이뤄진 뒤 검토될
것으로 안다”며“일단 이번 5일
간의 고성군 방문에서 친절하고
깨끗한 고성군의 이미지를 보여
주는데주력했다”고했다. 

최광호기자

등공대‘해탈의길’오르는일본인들
2011 한·일관광교류박람회참석일본인등40명고성방문

독자제보 ☎681-1666 
구독신청 ☎681-1667

지난 12일‘2011 한·일 관광교류 박람회’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40여명이 고성군을 찾아, 금강산 건봉사
‘등공대 해탈의 길’을 오르고 있다.

“고성군과교류하고싶어요”
인도네시아반둥군관계자들방문…고성군, 답방후결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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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은 11월1일부터
12월 15일까지 가을철
산불예방을 위해 21개리
6,646ha의 산림에 대해
입산통제하고, 6개 지역
15개 등산로 32.9ha를
폐쇄하기로했다.
등산로 폐쇄구간은 간

성읍의 경우 6개 노선 중
종합운동장~수성샘터 구
간만 남기고 5개 노선을
모두폐쇄한다. 
거진읍은 등대공원~공

군부대 구간, 현내면은 관
음사~약수터 구간, 죽왕
면은 마좌리 죽변산 주변
의등산로가폐쇄된다.
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

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
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
입산허가증을 받아야 한
다. 
다만숲가꾸기등산림

산업, 산불방지 활동, 군
부대 작전 수행, 성묘 등
을위한입산은허가없이
도할수있다.
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

내역등자세한내용은고
성군청 농정산림과 전화
680-3386~8번으로
문의하면된다.
고성군 관계자는“지역

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
보호하기 위해 통제를 하
는만큼, 주민들의 적극적
인협조를부탁한다”고했
다.

최광호기자

산불예방위해입산통제
고성군, 11월1~12월15일까지

산림6,646ha
등산로 32.9ha

고성군과의 교류를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반둥군 관계자들이 군청에서 기념
촬영을 하고 있다.


